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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대형 손보사, 친환경차량 보험료 할인 시행       

□ 일본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부문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

인상 중인 가운데,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니치도화재와 손해보험재팬이 

조만간 하이브리드차량 등의 친환경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것으로 알려짐.    

  o 두 회사는 친환경 차량의 보험료를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인하하기로 내부 방침

을 정함.

  o 대상은 신차 등록으로부터 13개월 이내 하이브리드차량 및 전기차로 하며, 최대 

2년간 대인/대물/탑승자 상해보험 특약 등의 보험료를 내려 전체적으로 약 3%

의 보험료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.  

□ 업계는 친환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

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친환경 차량 판매 증가로 이어져 침체 중인 자

동차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음.   

  o 손해보험업계는 수 년 전 배출 가스량이 적은 저공해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

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, 저공해 차량의 보급 확산으로 할인 유인이 

사라져 현재 일부 보험회사*를 제외하고는 주요 보험회사들은 할인제도를 시행

하고 있지 않음.        

    

     * 2009. 12. 28 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 ‘취리히보험, 친환경차량 보험료 할인 혜택 확대’ 편 참조

  o 그러나 이번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의 부

활 결정에 중소보험회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업계는 도요타 사태

로 부진에 빠져있는 친환경 차량 판매가 증가해 자동차보험시장 활성화로 이어

지기를 기대하고 있음. 

(스포니치, 4/20)


